
7/12(수) 긴급 NSC 상임위원회 보도자료

오늘 7.12(수)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

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은 후 대응방

안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민생파탄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모험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7.18.(화)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

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

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중요함

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NATO와의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

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AP4 파트너를 포함한 인태국가들과의 협



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리투아니아 순방지에서 참석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

터에서 참석했습니다.

//끝//


